
야스기의 철강과 니가타현 산조 지방의 대장간 

 

 야스기에서 출하된 철강은 지금의 니가타현에 있는 산조시에 제 2 차 산업을 가져왔

습니다. 1650 년경부터 산조 지방에 있던 대장간에서는 화재와 자연재해로 인한 가옥

과 점포 등의 재건에 필요한 다량의 못을 만들었습니다. 산조의 대장간에서는 이후에

도 낫, 가위, 목공 도구 등 생산 도구의 범위를 넓혀가며 품질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

습니다. 예를 들어, 현존하는 주문서에는 장인이 어떤 방식으로 각각의 낫 디자인을 고

객의 구체적인 요구에 맞게 조정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. 

 

 산조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에도(지금의 도쿄)를 포함하여 일본 전국에서 판매되었습

니다.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이 지역이 내륙에 있으면서도 강과 가까워 해운에 적합

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산조는 시나노 강과 이가라시 강이라는 두 개의 큰 수로가 교차

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,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작은 운하가 만드는 네트워크와 연결되

어 있었습니다.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야스기의 철과 강철로 만들어진 제품은 

멀리 떨어진 지역의 소비자들에게도 닿을 수 있었습니다. 


